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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를 나눈다. 작은 정성이 백 배, 천 배의 효과

를발휘하는좋은사례이다.

2008년은 참으로 길고 힘들었던 한해이다.

초봄에 찾아온 AI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더니,

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는 옥수수와 두

등의 곡물가격 폭등, 이에 질세라 널뛰기하는

국제 석유가격 앙등은 육계 생산비를 1,500원

까지상승시켰다.

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계 1㎏당 생산비 800

원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진했는데 격세

지감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산업의 퇴보라고

해야 하나. 다행히 성수기에는 시세가 2,000원

를 유지해서 호시절을 느껴봤지만, 이것도 잠

시 다시 우리 육계산업 업체 부분은 잠수를

하고있다. 

하지만여기가끝이아니다. 달러화강세에따

른 환율 급등은 우리의 허리를 더욱 힘들게 하

고 있어 올해 결산할 때 얼마만큼 손실이 날지

도 예측할 수 없어서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

계절이될것같다.

우리 육계산업에서는 수급(需給)이라는 용어

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. 사전적 의미로

는‘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’이다. 과

거에도, 현재에도, 미래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

해야 할 말이고, 이것을 잘 해야만이 우리 산업

이존재하고, 발전할수있다.

그런데 같은 장소에서, 같은 목적으로, 같이

사용했건만 수급을 받아들이고, 실행하는 과정

에서는 사뭇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

한 부류는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, 다른 부류는

우리 회사 화장실은

항상 즐겁다. 왜냐하

면 회사 여직원 모임

인‘하미즈’에서 매달

초에 아주 재미있는

귀들을예쁘게장식

하여 벽면에 붙여 놓

아서, 오줌 누는 고추

에게는‘쉬’하는 쾌감

을, 눈에는 예쁜 그림

과 로 인한 안광을, 입술에게는 살며시

스며 나오는 미소를 주기에 화장실 풍경이

아주평화롭다. 그래서우리는그곳에서만

나는 사람들과도 어색하지 않고 정답게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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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희 권 상무

(주)하림
편집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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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서

시장에 혼란이 오고, 생산 과잉에 따른 공급

초과로 가격이 폭락하고 생산비 이하로 닭고

기가 유통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.

네 탓이라고. 이제는 진짜 머리를 맞 고 수

급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한 방향으로 정렬해

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

이다.

얼마 전에 미국 인티업체에서 30년 이상

근무하시다가 정년을 몇 개월 앞두신 분과

육계산업에 한 감회와 사랑에 해서 이야

기 할 기회가 있었다. 한국인으로서 미국 직

장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

시간과 경쟁사보다 앞서기 위해서 고민했던

기억들, 긴장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

었지만 이루어 놓은 업적을 생각하면 감회가

새롭다는말 이셨다.

특히 올해처럼 곡류가와 석유가가 높아 생

산비가 높아질 때에는 미리 현 화된 계사

(무창계사)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사료효

율을 높여줘서 타사보다 유리한 고지에서

업을 할 수 있어 자기 회사는 흑자를 기록하

고있다고자랑을했다.

실제 미국 육계시장도 올해에는 상위 성적

의 몇 개 업체만 흑자이고, 나머지 부분 업

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. 미국내

1, 2위를 달리고 있는 필그림 프라이드사와

타이슨사도 적자를 기록하여 경 이 어려운

실정이란다. 우리나라처럼 무창계사가 20%

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새겨들어야 할 목이

었다. 미리 준비하는 업체만이 유리한 고지

를점령하여살아남을수있다는것이다.

식품산업은 IT 산업과 더불어 촉망받는 산

업이다. 식품 중 식육산업은 더 유망하고, 특

히 3고 1저의 닭고기 산업은 식품산업 식육

산업 중 가장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모두

가 인정한다. 그렇지만 현재 우리 닭고기 산

업의 재무재표를 보면 과연 비전이 있는 산

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올해의 성적으로는

비전이없다고해야옳을것이다.

왜 우리 육계산업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

야만 하나.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진정성(眞正

性) 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

우리가 해야 할 주요 사안에 해서 승적

차원에서는 긍정하면서, 세부적으로 실행에

옮기는 과정에서는 육계산업의 발전 측면보

다는 우리의 이익에 조금만 손실이 예상되면

즉시 반 하거나 거부하는 소아적 현상이 우

리의발목을잡고있다. 

새해에는 육계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자

랑으로 여기고, 사랑스런 후배들에게 같은

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권할 수 있는 우리 산

업이되었으면좋겠다. 

옛날 할머니께서는 집에서 닭고기 요리를

먹을 때 닭 벼슬은 항상 집안에서 가장 중요

한 사람에게 특별식으로 주셨다. 이 깊은 뜻

이 내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해가 되기를

간절히빌어본다.

 026~027편집위원칼럼  2009.1.9 2:10 PM  페이지27   매일3 HP LaserJet 5100 Series 120DPI 80LPI  T


